
한국영화 100년 ‘최고의 작품’｜ 퉐팭 1966년작 이만희 감독의 ‘만추’

1919년 10월27일 ‘의리적 구토’ 이후 시
작된 한국영화 100년의 역사는 수많은 걸
작을 관객에게 선사해왔다. 당대 대중의
감성을 어루만지며 진한 감동과 웃음과 눈
물을 안겨준 대표적 작품이 여기 있다. 창
간 11주년을 맞은 스포츠동아가 감독, 제
작자, 평론가 등 100인의 영화 전문가들에
게 한국영화 100년, 그 최고의 작품을 꼽
아 달라고 요청해 얻은 답변이기도 하다.
그 걸작들을 시대순으로 소개한다.

“시적 감흥이 잔
향처럼 머리 속에 남
는 영화다.”

이만희 감독의 영
화 ‘만추’가 공개된
1966년 12월3일자
경향신문은 작품이
추구한 탁월한 영상
미와 새로운 영화언

어를 이렇게 표현했다. “스토리를 배제
한 고도의 묘사를 시도한 영화”라며
“대화는 적어도 치밀한 연기와 인상적
인 주제음악과 효과음 그리고 차가운
카메라로 영상을 꾀했다”고 평했다.

실제로 ‘만추’의 등장은 당대 한국영
화의 새로운 전환이나 다름없다. “줄거
리 위주의 재래식 영화를 탈피했다”(동
아일보 1966년 11월26일자)는 평가처
럼 소설보다 시에 가까운 작품으로, 설
명 대신 여백을 더한 미장센을 통해 주
인공인 두 인물의 심리를 파고든다.

달리는 열차 안, 차창을 옆에 두고 마
주앉은 두 남녀가 있다. 밖의 공기를 마
시려 창을 열려는 혜림(문정숙)과 자꾸
만 창을 닫으려는 남자(신성일). 혜림은
남편 살해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아
교도소에 복역 중인 모범수다. 3일간

휴가를 얻어 어머니 묘소를 찾아가는
길이다. 누군가로부터 쫓기는 듯한 남
자는 우연히 혜림과 동행하게 되고, 이
들은 감정에 끌려 며칠의 시간을 함께
보낸다. 1년이 지나고, 혜림은 재회를
약속한 장소에서 남자가 오기를 하염없
이 기다린다. 그가 왜 오지 못하는지 모
른 채다.

1966년 완성된 ‘만추’는 50년이 지난
지금에도 그 감성에 그대로 빠져들 수
밖에 없게 하는 불멸의 힘을 지녔다. 영
화가 나온 뒤 꾸준히 이뤄진 리메이크
시도는 이 작품의 상징성을 엿보게 하
는 대목이다. 1975년 김기영 감독은 ‘육
체의 약속’이라는 제목으로, 1981년 김
수용 감독은 배우 김혜자와 작업한 또
다른 ‘만추’를 내놓으면서 당대 관객과

감성을 공유했다.
‘만추’는 이만희 감독의 대표작인 동

시에 그의 세계관이 분명히 녹아있는
작품이다. 1965년 영화 ‘7인의 여포로’
를 내놓고 반공법 위반으로 옥고를 치
르다 잠시 귀휴한 감독은 김지헌 작가
에게 ‘형무소에 오래 있던 여자가 세상
에 나온다’는 설정을 공유하면서 ‘만
추’ 시나리오를 이끌었다. 당시 주로
전후 사회상을 담거나 시대적 분위기
와 맞물리는 이야기가 한국영화의 주
를 이뤘다면 ‘만추’는 두 인물의 미묘
한 심리를 영상 위주로 구현해 큰 놀라
움을 안겼다.

전찬일 영화평론가는 “‘만추’는 이만
희 감독의 전설적 문제작”이라며 “리얼
리즘적인 모더니스트이자 모더니즘적

인 리얼리스트로서 영화 장르나 연기,
연출 등 측면에서 경지를 일궈냈다”고
평했다. 김두호 평론가는 “그야말로 애
정문제를 극한적으로 다뤄 인간이 얼마
나 동물적인가를 보여준 작품”이라며
‘만추’를 돌아봤다.

몇 차례 리메이크 가운데 단연 탁월
한 완성도를 갖춘 영화는 2011년 김태
용 감독의 ‘만추’이다. 현빈과 탕웨이가
주연해 미국 시애틀을 배경으로 이야기
를 펼쳤다.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“책상
에 탕웨이의 사진을 붙여두고 집필했
다”는 김태용 감독은 이 작품을 계기로
탕웨이와 사랑에 빠져 2014년 결혼했
다. 영화만큼이나 드라마틱한 러브스토
리로 기억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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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사대신여백…한편의시를닮은영화

1966년 영화 ‘만추’는 남녀 주인공의 심리를 영상으로 구현한 명작으로 꼽힌다. 이만희 감독이 연출하고 고 신성일(오른쪽)과 문정숙이 주연했다.
사진제공｜한국영상자료원

모범수 여인과 위조지폐범의 사랑
남녀극한의동물적리얼리티표현
줄거리위주재래식영화탈피화제
인물미묘한심리묘사예술적경지

이만희 감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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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룹 방탄소년단의 인터뷰를 방송한 미국 C
BS ‘선데이모닝’이화면속동해를일본해로
표기했다 삭제했다. CBS는 22일 관련 인터
뷰에서 한반도 지도를 보여주며 동해를 ‘일
본해’로 표기해 방탄소년단의 팬들의 많은
비난을 받았다. 이에 CBS는 24일 이를 삭제
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. 한편 방탄소년
단의 새 앨범 ‘맵 오브 더 솔:페르소나’의 타
이틀곡 ‘작은 것들을 위한 시’ 뮤직비디오가
이날오후유튜브조회수2억건을넘어섰다.

연기자 이영아와 강은
탁이 결별했다. 지난해
11월 교제 중인 사실을
공개한 지 5개월 만이
다.두사람의소속사측

은24일 “두사람이헤어졌다”면서 “결별시
기나 사유 등에 대해서는 연기자의 사생활
이어서 알 수 없다”고 밝혔다. 한 관계자는
“서로바쁜일정탓에자연스럽게멀어진것
으로안다”고말했다.이영아와강은탁은지
난해 하반기 방송한 KBS 2TV 일일극 ‘끝까
지사랑’에출연하며인연을맺었다.

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산악 관련 소재나
주제를 다룬 작품에 모두 1억 원을 지원한
다. 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24일 “국내 산
악영화 제작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작 지원
프로그램 ‘2020 울주 서밋’을 통해 산악 관
련 이야기를 담아내는 장단편영화를 지원
한다”고 밝혔다.

방탄출연 ‘선데이…’일본해표기삭제

이영아-강은탁, 5개월 만에 결별

울주산악영화제, 산악 주제 제작 지원

이영아 강은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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